
                                          후지하라 토모에 

2014 년 4 월 5 일,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  

충청북도의 한국국재협력단 회원 5 명이 고후를 방문했어요. 

1 박 2 일의 짧은 일정이었어요. 

 

이번 방문은 2010 년 9 월 25 일 부터 3 박 4 일간  

야마나시현 국재문화 교류회회원 10 명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이었어요. 

 

원래는 2011 년 4 월 고후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 해 3 월 

11 일  후쿠시마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신겐코 축제에 맞춰 답방이 이루어졌어요. 

 

한국 방문 때 저는 남편하고 함께 참가했어요. 그 기간 중 하루는 

한국회원의 집에 홈스테이를 했어요. 한국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덕분에 우리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신세를 진 회원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되어 매우 기뻤어요. 

 

한국 회원들은 4 월 5 일, 12 시에 고후역에 도착했어요.  우리 

회장과 부회장이 택시로 마중을 나갔어요. 곧바로 환영회장 



호텔로 모셔왔어요. 그곳에서 한국어 명찰과 리본을 달고 

오후 12 시 50 분부터 3 시까지 환영회를 했어요. 

사회자가 홈스테이 할 호스트 가정과 한국손님을 소개했고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 팀으로 나뉘어 테이블에 앉았어요. 

호스트 가정 이외에 다른 회원들도 참석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회원들이 준비한 마술과 

훌라댄스를 봤어요. 회원의 마술 실력은 프로급이었어요. 한국 

민요와 트로트〔뽕짝〕음악에 맞춰서 비둘기와 지폐가 나왔어요. 

모두 환성을 지르며 즐거워했어요. 

 

이 환영회의 폐회말을 제가 한국어로 했어요. 며칠 전부터 

연습했어요. 그렇지만 긴장해서 잘하지 못했어요. 

 

그후 택시로 고후역에 있는 고슈 유메코지를 안내하고, 쇼핑을  

하기도 했어요. 이 전 공부모임 때 받은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한국말이 어설퍼서 진땀을 뺐어요. 

 막걸리 가게에서 한 잔 마신 사람도 있었어요. 

 



잼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더니 젊고 예쁜 점원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회장과 잘 통해서 그녀가 

한국 대학에 유학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했어요. 

 

4 시 45 분부터 마이주루죠 공원에서 신겐코축제를 봤어요. 

너무 추워서 고생했어요. 

한국 회원들은 축제의 규모가 크고 장엄함에 놀랐다고 해요. 

 

축제를 끝까지 관람한 후, 모두 오쿠쿄〔奥京〕라는 레스토랑까지 

걸어가서 늦은 저녁식사를 했어요. 모두 아주 배가 고파서, 

메밀장국수, 도리모츠〔닭내장 요리 〕 튀김요리, 회, 디저트까지 

전부 깨끗히 먹었어요.  

 

오쿠쿄에서 우리 회원이 기모노를 입고 다케다부시 〔전통무용〕 

를 춤췄어요. 또 우리가 아리랑 노래를 부르자 한국회원들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어요. 아주 따뜻한 분위기의 식사  

모임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우리집에서 홈스테이를 할 한국의 여성 회원 

한명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인터넷으로 

메일을 하고 목욕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본요리를 만들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듯한  된장국이 맛있다고 잘 먹었어요. 디저트로 집에서 키운 

키위를 냈더니 놀랬어요. 그 후 자두꽃이 하얗게 핀 뒷마당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남편의 차로 고후역까지 배웅했어요. 그날은 도쿄에 가서 

스미다강 유람을 하고, 스카이트리를 구경한다고 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주 충실한 하루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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